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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전 이란과 튀니지에서는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발발했다. 2009년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한 이란 녹색운

동이, 2010년에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실업난으로 촉발된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발발했다. 두 시민저항운동은 특정 이

데올로기와 선동가 없이 실업난과 사회 부정의에 대한 시민들의 대규모 분노 표출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1980년대 신자

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높아진 양국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경제발전 기대는 부의 양극화 심화와 높은 실업률, 만연한 

부패, 권위주의 정부의 지속적 탄압으로 무너졌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부터 점증된 상대적 박탈감은 

대규모 시민불복종 운동을 이끌었다. 본 연구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가지는 정치적, 사

회적 의미 분석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과 시장경제가 중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으며 향후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이루

어 낼지 예상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이란, 튀니지, 녹색운동, 재스민혁명, 아랍의 봄, 신자유주의

I. 들어가며

2019년 10월에서 11월, 이라크를 시작으로 레바논 그리고 이란에서 심각한 

경제난과 더딘 사회적 개혁에 분노한 민중들이 다시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

다. 이들의 함성은 혼란스러웠던 지난 10년을 회상하게 하며 중동을 다시 뒤흔

들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중동의 민주화 시위와 혁명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 결과와 마주하고 있는가? 20세기 초중반, 중동에 근대 민족 국가가 설립

된 이후 권위주의 정권 아래 침묵해 왔던 이란과 아랍의 시민들은 21세기 초 동

*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연구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다(#SNUAC-2019-004). 또한 본 저작물에는 웹진 『다양성+아시아(DiverseAsia)』(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9년 12월)에 기고한 “이란과 튀니지의 봄 이후 10년, 현재진행형인 시민저항운

동”의 일부 내용이 포함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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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시민저항운동을 이끌었다. 그중 대표적인 시민저항운동이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발발한 이란과 튀니지의 대규모 반정부 시민저항운동은 

곧 주변국으로 퍼졌다.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에서 부패한 정권

을 비판하는 시위대가 발발했다. 시민들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무바라크

(Mubarak) 이집트 대통령, 카다피(Gaddafi) 리비아 원수, 살레(Saleh) 예멘 대통령을 

포함한 독재자 축출에 성공했다. 특히 이 민주화 운동은 지금까지 수동적인 존

재로 대상화되었던 이란과 아랍의 젊은이들을 능동적 주체로 새롭게 각인시키

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는 이란과 아랍 지역의 젊은이들이 민주화 봉기를 통해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위험을 감

수했던 것을 목도했다( Jahanbegloo, 2011: 126-127). 

2009년 녹색운동 11년과 2010년 촉발된 튀니지의 10년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중동의 민주화와 평화에 대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경로라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이란과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의 시민저항운동은 이후 이집트, 예

멘, 시리아, 바레인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후 IS의 등장은 다시 한 번 중동에 큰 

상흔을 남기게 된다. 이후 내전으로 참혹한 상황에 빠져든 시리아와 예멘 그리

고 권위주의 정권이 복귀한 이집트로 시민저항운동은 주춤한 듯 보였다. 중동의 

봄 이후 10년, 2019년 부패한 정부와 불평등, 실업난에 항거하며 알제리, 수단, 

레바논, 이라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민저항운동은 묘한 기시

감에 빠져들게 한다.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의 성공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이 건국된 지 30년 만

인 2009년, 이란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다시 ‘혁명 광장’으로 쏟아져 나

왔다. 이란 시민들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왔지만, 그들이 분노한 것은 단지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뿐만이 아니었다. 지

난 30년간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철저히 짓밟힌 것에 대한 분노와 울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앞에 주어진 것은 전 방위적인 탄압과 심지어 죽음이었다. 

수많은 젊은이의 죽음은 이란 녹색운동의 심각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란에서 변화와 저항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졌다. 

비록 2009년 녹색운동은 미완의 실패로 끝났지만, 시민사회로의 발전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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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열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결코 실패라 할 수 없다. 이란 녹색운동은 이

슬람혁명 30년에 대한 평가가 팽팽하게 대립된 이란의 정치현실을 보여 준 사

건이라 할 수 있다. 11주년을 맞은 2020년까지 녹색운동은 이란 내 시민사회운

동과 평화와 민주화를 이끈 역사적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청년의 생활고로 인한 분신으로 시작된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아랍 사회의 

고질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의 발발은 아랍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부정부패, 경제난, 전체 인구의 60~70%를 상회하는 청년층의 

고실업률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을 시작으로 

2011년 수많은 아랍 국가가 ‘아랍의 봄’을 경험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아랍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던 민주정권이 군부 쿠데타로 전복된 이집트, 독

재정권이 복귀한 시리아, 내전으로 실패국가가 된 리비아와 예멘을 통해 ‘아랍

의 시련’을 맞았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아랍의 봄의 방아쇠를 당겼던 튀니지는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시민들의 손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아랍의 시련 속

에서 튀니지만이 더디지만 유일하게 민주화에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엄한진, 2012).

이란 녹색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시민저항운동의 발발양상에서도 공

통점을 보였다. 아세프 바야트(Asef Bayat)는 『혁명가 없는 혁명(Revolution without 

Revolutionaries)』에서 2009년 이란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요인

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목했다(Bayat, 2017: 17). 바야트는 2009년 이란과 2010년

에 아랍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어떤 사상이나 이론으로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발생했다고 보았다. 2009년 녹색운동이라는 정치적 변

동을 시작으로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발발했고, 뒤이어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을 중심으로 2011년 아랍의 봄이라 불린 시민저항운동이 절정

을 이뤘다. 그렇다면 이란과 튀니지, 페르시아와 아랍의 지역에서 어떻게 혁명

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본 연구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의미와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가

지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국가의 민주화 

민중 시위에 대한 비교연구는 각각 시아 이슬람권과 수니 이슬람권에서 처음 시

작된 민중봉기이자 ‘아랍의 봄’이라는 범지역권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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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란과 튀니지의 사회적 불

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두 나라의 민중봉기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혁명가 없는 혁명’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신자유주의 맥락

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높은 실업률, 양극화가 고착되는 과정들, 그리고 혁명 이후에도 

여전한 경제 불평등 현상을 이란과 튀니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있다.1 또한 중

동에서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이란의 녹색운동 11주년과 튀니지 재스민

혁명 10주년을 맞아 두 사회의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혁명 이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정책도입과 시장경제

가 중동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으며 향후 어떤 사회적 변혁을 이루어 낼지 예상

하는 출발점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II.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의 혁명의 의미와 전개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신자유주의란 사유재산권, 개인적 자유, 자유

로운 시장 및 자유 무역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인

간의 행복한 삶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인 이론”이라고 정의 내

린 바 있다(Harvey, 2007: 22). 신자유주의적인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탈

규제와 개방과 같은 시장 중심적 논리를 강화하면서 사회적 보장에 대한 국가

의 역할까지도 제한했다(Rodrik, 1997: 6). 1960년대 신생독립국인 이집트, 알제

리를 포함한 중동국가들은 국가주도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도입했다( Joya, 2017: 

343). 각 정부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일자리, 의료, 교육, 생필품 보조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들 국가는 결국 세

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 구제의 조건으로 국가

1　이 논문은 두 연구자의 공동저작이다. 구기연은 이란 부분을 맡았고, 유아름은 튀니지 부분을 맡

아 저술하였다. 그 외 서론과 이론적인 부분은 세미나를 통해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튀니지 연구의 경우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이란 연구의 경우 2차 자료와 더불어 

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인 참여관찰 및 인터뷰 면담 자료가 추가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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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 경제모델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구조조정프로그램(SAP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을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정부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필품

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고 공기업을 사기업화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으로 

형성됐던 공공영역의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Hatem, 2012: 

405). 또한 이들 정부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들여온 사업권을 소수 엘리트에게

만 몰아주면서 부의 배분이 차단됐다. 중산층이었던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

며 양극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됐다. 이집트의 경우 빈곤율이 상승해 최저

생계선 밑에 사는 국민이 2000년에 16.7%에서 2008년에는 22%까지 상승했다

(Yahya, 2019: 51). 이란이슬람공화국에서도 1988년 이후 지리했던 8년간의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이 나고 라프산자니 대통령 등장 이후 ‘지하드 재건’이라는 기

치 아래 신자유주의 흐름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의 특징인 기업

화된 개인, 권리 서비스 부분의 사유화, 장기 실업 등이 이란사회에 그대로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란인들에게 빈곤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되었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 의한 ‘좀비 같은 삶’을 사는 젊은이들은 가족들의 부담이 되었다

(Khosravi, 2017: 9). 테헤란보다 지방과 노동자 계급에서는 그 현상이 더욱 짙어 전

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면, 노동자 계급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Khosravi, 2017: 217-218).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는 민주주의 확대도 포함됐다. 형식적이나마 중동에

서도 야당의 활동이 허가됐고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민

주주의 제도 도입’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이집트, 튀니지 같은 권위주의 국

가는 ‘극단이슬람 테러주의자’를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와 경찰을 포함한 국

가 공권력을 강화했다. 국민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국가폭력기제를 통해 시민사

회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더디게 만들었다(Hatem, 2012: 406-407). 벤 알리(Ben 

Ali) 정부의 감시 아래 튀니지 시민사회 발전의 기반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후에도 계속 국가의 감시를 받아 실효성이 미비했다. 

시장개방과 민주주의 제도 도입으로 한층 올라간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냉혹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던 2008년 월가 점령운동 이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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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저항운동에 변화가 보였다. 기존의 혁명은 카리스마를 가진 소수의 혁명가가 

이끈,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대중적 저항운동이었다. 즉, 지금까지의 혁명

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저항운동을 통해 기존 체제에 진입하거나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대안을 제시한 혁명 1.0이라면, 2008년 이후 혁명은 기존 제도와 

엘리트 체제를 비판하는 ‘우발적’이고 ‘자발적’인 혁명 2.0이라고 볼 수 있다. 혁

명은 사회 구조적 개혁이나 변동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 대중사회운동(Skocipol, 

1979: 4)이며, 기존 체제와 다른 실질적 변화를 이끈다는 점에서 다른 집합 행위

(collective behaviour)와 구분된다. 마르크스가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계급갈등으로 촉발된 혁명적 변동으로 사회가 발전된다고 봤다면, 틸리는 정치

적 의도에 의한 권력투쟁으로 혁명이 발발한다고 주장한다(Tilly, 1980). 다시 말해 

혁명은 우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집단행위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충분한 자원

을 가졌다는 이성적 판단 아래 대규모 시민저항운동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테드 거(Ted Gurr)는 사회의 불균형과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

감을 혁명 발생의 필요조건으로 본다(Gurr, 1970). 절대적 빈곤이나 박탈감이 혁

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활 조건이 향상되고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높

아진 기대감에 비해 현실적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 

저항의 기폭제가 되는 것이다. 즉, 저항은 평등과 민주적 정치참여라는 이상이 

확산되면서 더욱 강화된다(Briton, 1965). 바로 이 점에서 중동에서 ‘우연하게’ 일

어난 혁명들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시민사회 저항운동과의 관

계를 분석한 박인권과 이선영(2012)의 글에서도 이란과 튀니지 사회에서 혁명의 

불씨가 된 신자유주의 확산과 시민 저항운동과의 연결고리의 맥락들을 참고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를 변화

시키는 상반된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 아래 국가는 시장의 요구

에 신속하게 반응해야 하지만,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게 반

응한다.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확대의 상반된 힘은 매번 균형을 이루기도 하지

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모순적 현상을 만들어 낸다. 특히 “시민

사회에서 성장한 개인의 행복 및 권리에 대한 의식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

만이, 정치적으로는 민주화를 요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복지의 확대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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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한다(박인권 ·이선영, 2012: 15-16).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민주화의 과정 역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경제적 불평등과 높

은 실업률 그리고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 속에서 신음해 왔던 튀니지와 이란 사

회에서 이와 같은 민주화 봉기가 일어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란 녹색운동과 아랍의 봄은 한국의 사회과학, 지역학에서도 연구와 분석이 

시도된 바 있다(구기연, 2012; 김강석, 2016; 박찬기, 2014; 엄한진, 2011, 2012; 유달승, 2012).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아랍의 봄과 이란의 녹색운동은 주로 중동 내부 정체성 

갈등이나 외부 개입의 정치(김강석, 2016), 아랍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실천의 역사(엄한진, 2011), 이란의 정치지형과 민주주의를 중심으로(유달승, 2012) 

그려져 왔다. 반면, 박찬기(2014)와 엄한진(2012)은 튀니지와 이집트 아랍의 봄 비

교연구를 통해 경제개발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에 기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SNS의 

확산을 아랍의 봄 발발 요인으로 봤다. 구기연(2012)은 녹색운동 전개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실업률을 민중봉기가 일어난 사회적 배경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란과 아랍 전역의 봉기 운동을 분석한 글들에는 경제개발

을 통한 소수 엘리트의 부의 독식 문제만 언급했을 뿐, 불평등 증대의 원인인 경

제정책, 그 결과로 발생한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 이란과 아랍 사회에 축적된 정

치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부재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평등, 실업, 박탈감 문제를 중심으로 이란의 녹색

운동과 튀니지 재스민혁명을 분석하고, 혁명 이후 10년의 과정이 경제적인 이슈

와 맞물려 어떻게 굴절되고 또한 다른 정치적 상황을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맞

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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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네다와 부아지지, 두 청년의 죽음:  
이란과 튀니지 민중봉기의 사회적 배경

1.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배경과 사회적 의미2

이 절에서는 2009년 이란 녹색운동의 전반적인 배경이 된 이란의 사회 양극

화와 불평등 문제, 또한 이를 저항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 된 시민사회운동의 

등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에 시작해 1988년에 끝난 이란-이라크 전

쟁 이후부터 이란이슬람공화국은 건국 초기 평등주의에서 경제적 자유화의 방

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989년 허셰미 라프산자니(Hashemi Rafsanjani) 대통령 

취임 이후로 첫 경제적 자율화 어젠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1997년 

하타미(Khatami) 대통령은 자율적, 민주적 개혁을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Saffari, 2019). 하타미 정권은 이슬람공화국 내 정치 권력 투쟁의 본격적인 진화 

단계로 여겨졌다. 사회적, 정치적 변화의 주체들인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본격적

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의 장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Jahanbegloo, 2011: 131).

하타미 정권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란을 변화시켰고, 이란의 민주

화에 대한 논쟁과 민주주의 담론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

다. 하지만 자한기르( Jahangir, 2006)가 지적했듯이 하타미 정권이 이전 정권처럼 

다시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견고하고 영속적인 제도를 시행하

는 데에는 실패하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타미 정권 이후 이란 사회는 그 어

느 때보다 양극화되고, 소외되고 그리고 냉소적인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평

을 받는다( Jahanbegloo, 2011: 131-132).3 하타미 정권은 보수 강경파들의 견제로 인

2　이란 녹색운동에 대한 민족지적 기술을 통한 연구는 구기연(2012). “현대 이란 사회에서의 자아

와 녹색운동의 문화적 의미”를 참고할 것.

3　하타미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2년에 저자는 현지조사를 위해 6개월 동안 이란에 머문 적이 있

다. 당시 하타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란 내에서도 엇갈렸는데, 중상류층 계급의 개혁적이고 진

보적이며 세속적인 성향의 도시 이란 사람들은 대부분 하타미의 개혁, 개방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중하층 계급의 이란 사람들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하타미 대통령

의 국제 사회와의 대화의 시도로 이란이 더 이상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를 나누



49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 구기연·유아름 

해 정치적 개혁 어젠다를 강력하게 실현시키지 못해 최대 지지자들이었던 중산

층으로부터 외면당했다. 2000년대 이란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거센 물

결과 맞닥들였고, 날로 악화되는 자신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대항하는 교사들

과 공장 근로자 등과 같은 노동자 단체들의 일련의 저항이 시작되었다(Saffari, 

2018).

2005년 대통령 선거는 바로 이러한 정치적 냉소주의와 경제적인 불만족의 분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신원리주의자로 분류되는4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Mahmood Ahmadinejad)가 예측 불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의외의 선택

의 배경에는 유권자들의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의 재분배’는 신원리주의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경제정책이다. 신원리주의자 대선 후보인 아마디네자드는 강력한 이슬람사회를 

위한 평등주의를 강조했고 빈곤 타파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거구호로 내세

우면서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저소득층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

하는 정책과 지방에 생필품을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유달승, 2018a). 아마디네

자드는 ‘석윳값을 민중들의 저녁 식탁에’라는 공약을 내세웠으며(Salehi-Isfahani, 

2009: 5-6), 아마디네자드 정부는 국가의 보조금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한다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고질적인 경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유달승 2018a). 아마디네자드 정부는 전통적으로 종교적

이고 이슬람정권의 최대 지지자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의 경제정책 

게 되었지만, 중하층 계급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이란 내 발전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4　유달승(2018a)은 이란 정치 지형도를 설명하면서 현재 이란의 정치엘리트는 크게 네 개의 정치

단체, 즉 전통 우파, 좌파, 현대 우파 및 신원리주의자로 나누어진다고 분석한다. 유달승은 신원리주

의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통 우파와 좌파는 이슬람혁명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이슬람

혁명과 이후 건설에서 이슬람 우파와 이슬람 좌파가 혁명이념과 경제건설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

립했고 결국 이슬람공화당이 해체하게 되었다. 현대 우파와 신원리주의자는 이슬람혁명 이후 전통 

우파에서 탈퇴해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면서 등장했다.” 또한 유달승은 이 글에서 “신원리주의자

는 대외정책에서 뿌리 깊은 반미주의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어떤 정치단체보다도 강력한 반서방 정

책을 표방한다. 신원리주의자의 지지기반은 급진적인 성직자, 이슬람혁명수비대, 민병대, 안사레 헤

즈볼라이다.”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이에 이 글에서도 아마디네자드를 신원리주의자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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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도 이란인들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5 아마디네자드의 강압적인 통

치 방식은 이미 전 지구적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에 눈떠 변혁을 원하는 개혁적

인 중상류층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의 1차 재임기간 동안 독립

적인 시민단체들이 문을 닫았으며, 활동가들, 지식인, 언론인들, 여성운동가들은 

투옥되었으며 정부에 반하는 대학교수와 학생들은 제거되었다(Bayat, 2017: 77). 

아마디네자드는 ‘반제국주의 운동(Bayat, 2017: 4)’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통제

하고 억압하였다. 이에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고 세속적이며 종교주의자들을 

경계했던 사람들의 민심을 자극시켰다. 

2009년은 이슬람혁명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6은 재임을 

목표로 2009년 6월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당시 개혁파, 도시 중산

층은 개혁파 후보인 무사비 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상징색인 ‘녹색’을 선거 운동

에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거 열기는 여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통제

된 이란 사회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들은 4년 전 자신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를 뼈아프게 생각

하며, 서로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파 후보인 미

르 후세인 무사비(Mir Hussein Musavi)의 선거 캠페인 상징색이 녹색이었고, 시민 

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녹색의 옷, 녹색의 끈으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드

러냈다. 지지자들의 녹색 의복과 손목의 끈은 어떤 선전도구보다도 가시적인 효

과가 있었고,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느슨한 연대를 통해 무

사비를 지지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구기연, 2012: 84; Fischer, 2010).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 초록색 끈은 ‘이 마법의 녹색 팔찌(This Magic Green Bracelet)’

라 불렸다(Alavi, 2010: 209-215). 선거 직전 테헤란을 비롯한 대도시는 마치 축제 같

았다. 젊은이들은 사진과 포스터를 들고 구호를 외쳤으며, 테헤란 북부의 타즈

5　이와 같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이슈는 이후 ‘아랍의 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

동 지역 특히 지대국가에서의 보조금 지원의 부정적인 결과와 아랍의 봄과의 연관성은 분석해야 할 

부분이다. 

6　이란이슬람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최고지도자 다음으로의 지위에 있으며, 국민의 직

접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재선 신화라 불릴 정도로, 

역대 대통령들은 재선에 모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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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쉬 광장부터 남부 지역까지 2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발리아스르 대로에서 수

천 명의 지지자가 인간 띠를 만들었고, 선거 전 주말 도심 곳곳은 지지자들의 기

대로 절정에 다다랐다(구기연, 2017: 187-188). 

하지만 이란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아마네자드 대

통령의 재선 성공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되었다. 아마디네자드

는 득표율 62.46%을 기록하면서, 33.87%를 기록한 무사비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BBC 뉴스 09/06/13). 진보 개혁 성향으로 무사비 후보나 카루비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부

터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쉬라즈, 이스파한, 타브리즈, 마샤드 등 대도시를 중

심으로 많은 인파가 선거 무효와 부정선거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선거 전 축

제 분위기였던 발리 아스르 거리는 다시 성난 군중으로 가득 찼고, 거리의 쓰레

기통들은 불더미에 휩싸였으며, 길가의 상가들과 버스 정류장 유리들은 파손되

었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마르그 바르 딕테토르(독재자에게 죽음을)’란 

구호가 선거 다음날부터 온 도시의 밤을 뒤덮었다. 또한 사람들의 트위터와 페

이스북 프로필은 “Where is my vote?”로 바뀌었다. 참여 관찰 내내 만난 많은 

이는 자신은 분명 ‘무사비’로 적었는데, 나의 표가 ‘아마디네자드’ 표로 둔갑되어 

나왔다고 흥분했다. 거리 군중들의 분노는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 때문이 아니었

다. 이 치열한 논쟁의 뿌리는 바로 이슬람공화국의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함성은 이슬람공화국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한 질문으로 핵심

이 옮겨졌다. 이는 곧 이슬람공화국이 ‘권위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신호

탄이었다(Ansari, 2010: 56). 

이에 시민 불복종 형태의 녹색운동( Jonbeshe-Sabz)이 시작된 것이다. 마흐다비

(Mahdavi, 2013)는 녹색운동을 시민 불복종 투쟁이라 규정하며, 특히 이란 젊은

이들이 자신의 몸과 아비투스(계급적 문화 취향),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이슬람

정권이 구성한 도덕성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설명했다. 대

통령 선거 전 자신의 녹색 티셔츠와 히잡으로 녹색의 거리와 광장을 만들었던 

이란력 1360년대생7들은 선거 결과 이후 또다시 민중봉기를 주도하는 주인공

7　이슬람력으로 올해(2020년)는 1399년이다. 즉, 1360년대생은 서기력 1980년대생 이후 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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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비폭력 시위에 동참하던 26세 여성 네다 아가 솔탄(Neda Agha-Soltan)

이 사복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어 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목도하면서 녹색운동

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동시에, 한 젊은 여성의 죽음은 이란 민중들의 용기와 주

체성을 보여 주는 전형이 되었다(Alavi, 2010: 256, Tahmasebi-Birgani, 2010: 78). 시위가 

시작된 2009년 6월 10일 이후 첫 6주 동안 테헤란에서만 2,500명이 체포되었고, 

150명 넘게 투옥되었으며, 공식적인 사망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훨

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Jeffery 2009). 젊은 인구의 높은 비율 그리고 신자

유주의의 거센 여파와 함께 온 대량 청년 실업 사태가 정치적인 원인에 가려진 

가장 직접적인 이란 녹색운동의 원인이라고 할 때, 평화시위에 참여했던 젊은이

들의 죽음과 실종은 이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하지만 이슬람정부는 대선 이후 남녀노소가 참가한 대규모 침묵시위 등 평화

로운 국민들의 목소리 역시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무력 진압과 구속으

로 녹색운동은 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유달승(2012: 12-15)은 이러한 배경으

로 녹색운동의 내부적 문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개혁진영의 지도자인 무

사비는 대규모 시위나 파업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슬람공화국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반정부 집회가 진행되기를 바랐다. 또한 1979년 이슬람혁명을 가능케 

했던 노동자 계급과 상인들이 결집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녹색운동은 급속히 힘

을 잃게 되었다. 이후 녹색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미르 후세인 무사비와 메디 카

루비(Mehdi Kyarubi)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가택연금에 처하게 되었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기존의 후보자 부인과 전혀 다른 행보를 펼쳐 여성층과 젊은 층

들의 눈길을 끌었던, 또 하나의 변혁의 상징이었던 미르 후세인 무사비의 부인

인 자흐러 역시 가택 연금되어 있다.

사실상 이란은 혁명수비대(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라는 강력한 군사조

직의 권력으로 이집트, 튀니지 등의 지역보다 시민운동이 반체제 운동을 추진

하기에 더욱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한베글루는 이란 정권은 강력한 이데

올로기적 근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 알리 정권이나 무바라크 정권보다 더

세대들을 뜻한다. 이란에서는 한국에서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호명하듯, 60년대생(서기력 80년대

생), 70년대생(서기력 90년대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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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체계적이고 무자비하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Jahanbegloo, 2011: 128).8 그럼에도 

마디네자드가 펼친 강압적인 이슬람 강화 정책과 핵 문제로 국제적으로 고립된 

이란의 현실로 인해, 특히 중상류층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불만을 샀고 이들은 

이란 정부에 대해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었다.

녹색운동은 단순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슬람 

공화국의 방향과 미래 자체의 위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녹색운동에 대한 지지자를 세속적이고, 중산층 이상, 지식인층, 특히 젊은이들

로 국한시켜, 마치 계급 간의 분열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녹

색운동은 다양한 결을 지니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의미망을 지닌 역사

적 사건이다(Dabashi, 2010; Ehsani et al., 2010). 지젝(Žižek)은 이란의 시위를 단순히 

이슬람 강경파 대 친서구적 자유주의 개혁파의 대립으로 단순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녹색운동에서 보이는 이란 시민들이 외침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의 반복으로’, ‘수천 명이 완벽한 침묵 속에 벌인 심상치 않은 행진처럼, 국

민의 단결에 대한 확실한 입증, 모두를 아우르는 연대, 창의적인 자기 조직화의 

즉흥적 행위, 자발성과 규율의 독특한 조합 등, 이것은 이슬람혁명에 실망한 지

지자들이 벌인 진정한 대중 궐기’임을 강조하였다(지젝, 2012: 114).

이란의 녹색운동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 시민사회운동의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다. 녹색운동은 비록 혁명으로 발전되지는 못했지만 이슬람혁명 30주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 역사적 사실은 

특히 개혁주의 민중들에게 이슬람공화국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더욱 각인

시켰다. 지젝의 말을 빌리자면, 이슬람혁명 초기 당시에 이란 사회에서 보였던 

‘정치, 사회적 창조성의 놀라운 폭발과 학생들과 시민들 사이의 논쟁’들은 이슬

람 정권 30년 동안 서서히 사라져 갔고, 녹색운동은 이슬람혁명에서의 ‘억압된 

것으로의 회귀’인 것이다(지젝, 2012: 110). 

부정선거 규탄 시위운동은 이슬람공화국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

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최고지도

8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최고혁명위원회가 새로 창설한 정예군으로, 2019년 

4월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도 하였다(『경향신문』 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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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현재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상징이자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지위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규탄 시위운동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입지

를 이슬람체제의 헌법적이고 중재자적인 역할에서 절대적인 권위적인 지도자

로 변화시켰다. 프랑스로 망명한 반정부 정치 활동가 레자 알리자니(Reja Alijani)

의 진술처럼, 1) 이란 중산층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2) 투표를 대신하는 거리 

시위, 그리고 3) 끝나지 않는 저항이 녹색운동이 남긴 세 가지 의미라 할 때, 이

란 녹색운동은 지금도 이란 안에서 꺼지지 않는 변혁에 대한 열망의 동력이다

(Shams, 2019). 하지만 샴스 셔미(Shams, 2019)가 덧붙인 것처럼 트럼프 등장 이후 

몇 년 사이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 이슈로 저항과 봉기의 초점이 옮겨 

가기 시작했다.

2.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사회적 배경

이 절에서는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발발 과정과 발생 동인인 튀니지의 

실업률과 부패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튀니지에서 발생한 시민저항운동은 2010년 

혁명이 처음은 아니다. 실업률과 만연한 부패, 낮은 정치적 자유는 튀니지 시민

들의 지속적인 저항운동을 낳았다. 1980년대 중반 시민들은 정부의 빵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며 거리에 나섰으나 정부의 무력진압으로 와해되었다(김효정, 2011: 

25). 그러나 2010년 혁명은 시민의 손으로 직접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을 퇴진시

킨 성공한 혁명이었다. 특히 벤 알리 축출 후 헌법개정, 정기적 선거에 의한 평

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 이행을 보여 주고 있어 튀니지혁명은 

‘아랍의 봄’ 중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튀니지의 국화인 재스

민의 이름을 따 ‘재스민혁명’으로도 불리는 튀니지혁명은 튀니지 정치 ·경제 ·사

회의 부패, 고실업률 등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2010년 11월 28일, 튀니지 시민운동가들이 만든 폭로사이트 ‘튀니리크스

(tuniLeaks)’와 ‘위키리크스(WikiLeaks)’에서 벤 알리 튀니지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

산 축적과 정부 관리들의 부패상을 담은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2009년 7월, 로

버트 고덱(Robert Godec) 튀니지 주재 미국대사는 2급 기밀 전문에서 “벤 알리 대

통령 일가의 부패와 독재, 고실업률에 대한 튀니지 시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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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 정권의 체재 보장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The Guardian 

10/12/07). 고덱 대사는 벤 알리 일가를 ‘준 마피아(qusai mafia)’라고 부르며 “벤 알

리는 시민들의 불만을 듣지 않고 오히려 경찰력을 강화해 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튀니지 정부는 이 문서들의 유출을 막으려 했으나, 이미 벤 알

리 일가의 부패에 대한 자료는 튀니지 온라인 사이트에 빠르게 퍼진 후였다(The 

New York Times 11/01/15).

유출된 자료를 본 튀니지 국민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었으나 바로 대규모 시

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혁명으로의 임계점은 자료 유출 20일 뒤 발생했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소도시 시디 부 지드(Sidi Bu Zid)에서 노점상을 하던 

청년 모하메드 부아지지(Mohamed Bouazizi)가 분신했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

임에도 불구하고 튀니지의 만연한 부패와 높은 실업률로 제대로 된 직장을 잡

지 못했던 부아지지는 과일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그러나 사건 당일인 

17일 부아지지는 단속 경찰관에게 생계 수단인 저울과 상품을 빼앗기고 폭행까

지 당했다. 이에 분노한 부아지지는 경찰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시청 앞에서 분

신했다. 정부는 언론의 취재를 막았으나 부아지지의 분신 소식은 페이스북, 트

위터, 유튜브, 데일리모션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다. 

그동안 정치자유의 박탈, 무능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높은 실업률에 신음하

던 시민들은 부아지지 분신 소식에 분노하며 거리에 나와 시위를 시작하게 됐

다. 트위터에서는 ‘#SidiBouzid’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시민들의 시위 소식이 전

국에 빠르게 전파되었고,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에서 반독재 및 시위 지지 여론

까지 형성됐다. SNS라는 저비용의 신속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집합

행동이 짧은 시간 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튀니지 재스민혁명이 시작됐

다(이항우, 2011: 154-156). 부아지지는 분신 18일 뒤인 2011년 1월 4일 사망했다.

시위대의 시작은 부아지지의 분신에 공감한 젊은 층이었다. 높은 실업률로 제

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던 젊은 층이 먼저 시위에 가담했다. 튀니지는 안정적

인 다량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이 약하고 관광업과 EU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 GDP의 64% 이상과 노동력의 50% 이상이 서비스업에 의존

하고 있다(CIA Fact Book, 2019). 1987년 무혈쿠데타로 취임한 벤 알리 대통령의 관

광업 중심 육성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튀니지 경제가 세계 경제불황 등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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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일자리 수요가 낮은 튀니지 경제구조에 비해 일자리

를 원하는 청년층의 인구는 전 인구의 약 70%에 육박한다. 이후 시위대는 전 연

령층으로 확산됐고 실업문제 해결뿐 아니라 부패척결, 언론자유화, 벤 알리 정

권의 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24년 동안 이어진 벤 알리 대통령의 독재, 만연한 부패와 높은 실업률에 항

의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자 12월 29일 벤 알리 대통령은 TV에 출연하여 

시민들에게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시위는 더욱 격화되어 2011년 1월 8일 수

도 튀니스까지 번졌고 가프사(Gafsa)와 카세린(Kasserine) 지역에서 경찰과 시위대

의 충돌로 28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카세린 학살 3일 뒤인 11일, 라시드 암

마르(Rachid Ammar) 장군이 벤 알리 대통령의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군

이 등을 돌리자 위기를 느낀 벤 알리 대통령은 시위 강경진압의 책임을 물어  

1월 12일 내무장관을 경질하고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벤 알리 대

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시위는 더 격화됐다. 1월 13일 튀니지 최대 노동조합인 

UGTT(Un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가 파업을 선언, 시위대에 합류하며 반 

정권 시위대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군부의 무력진압 거부와 시위대

에 위협을 느낀 벤 알리 대통령은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6개월 내 조기 

총선을 약속했으나 결국 이틀 뒤인 15일, 23년의 독재를 뒤로하고 사우디아라

비아로 망명했다. 

이후 1월 23일 푸아드 메바자(Fouad Mebazza) 하원의장을 수장으로 한 여야 통

합 과도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무함마드 간누시(Muhammad Ghannouchi) 총리를 

포함한 벤 알리 정권의 구세력이 과도정부의 요직을 차지하자 이에 분개한 시민

들의 시위가 지속됐다. 2월 20일, 새로운 헌법개정을 위한 개헌협의회(Constitute 

Assembly) 구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발했다. 시민들의 시위 지속에 2월 

27일, 간누시 총리가 사임했다. 같은 해 10월 23일, 1년을 기한으로 새로운 헌

법을 제정하기 위한 개헌협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선거를 통해 217명의 의

원이 선출되어 개헌협의회가 출범했고, 온건이슬람정당인 엔나흐다가 약진하여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엔나흐다당의 하마디 자발리(Hamadi Jabali)와 에

타크톨당(Ettaktol)의 무스타파 벤 자파르(Mustafa Ben Jafar)가 국회의장으로 임명되

었다. 이후 민주주의에 입각한 혁명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개헌 작업이 시작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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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약 2년 동안 각 정당 사이 치열한 논의 끝에 2014년 1월 새로운 헌법이 통과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26일, 혁명 이후 첫 총선이 치러졌다. 

1970년대까지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가 사회혁명의 동인이었다면 튀니지 재

스민혁명은 앞서 살펴본 이란 녹색운동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엮인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동인이었다. 높은 실업률, 만연

한 부패, 기본적 정치 권리의 박탈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자유, 일자리, 존엄

성(Freedom, Jobs, Dignity)을 외치게 했다. 시민들의 분노 중심에 있는 불평등의 기

원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에서 찾을 수 있다.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성장모델을 경제정책으로 도입했던 튀니지 정부는 

1970년, 수출주도 성장정책으로 선회한다.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iba) 튀니

지 대통령은 인피타흐(Infitah, 개방) 정책을 펴 튀니지를 섬유 수출국으로 발전시

키려 했다. 그러나 빵, 기름, 설탕을 포함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가보조금 정책

은 그대로 유지했다. 수출주도성장은 잠깐 효과를 보는 듯했으나 70년대 중후

반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의 가파른 상승, 중간재 수입품의 가격 상승으로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났다(Kadoub, 2013: 535). 1980년대 중반 외환위기로 경제가 더욱 

악화하자 결국 벤 알리 정부는 IMF에 구제를 요청했다. 1986년, IMF 권고에 따

라 튀니지 정부는 국가채무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공기업 민영화, 국가보조금 삭

감을 통한 긴축정책, 튀니지 디나르 평가 절하를 시행했다.

벤 알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소득불평등 증대, 사회유동성의 폐쇄, 사

회안전망의 부재를 낳았다(Bedoui and Gouia, 1995; Pfeifer 1999; Murphy, 1999; King, 

2003). 벤 알리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심은 일자리 확충이 아닌 GDP 수치 

증가였다. 페이페르는 IMF가 권고한 정책으로 튀니지의 가시적인 경제지표(물가

상승률 인하, 국가부채 감소)는 향상됐으나,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실업률과 양극화, 

사회 불평등은 심화했다고 주장한다(Pfeifer, 1999: 33).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이

후 많은 튀니지 국민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 예로 구조조정정책으로 인해 가프사

인산회사(GPC: the Gafsa Phosphate Company)가 1980년대 1만 5,000명에서 2006년 

5,800명까지 인원 감축을 시행하자 1970년대 중반까지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던 

가프산 동쪽 지역의 실업률이 급상승했다(Benin, 2016: 11). 또한 국가주도 경제모

델을 통해 공공일자리로 실업률을 상쇄하던 정부가 공공영역 일자리 비율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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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감소시키면서 실업률이 대폭 상승했다(Yahya, 2019: 50). 특히 대졸 이상의 고

학력 청년 실업률이 40%로 증가했다. 카둡은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의 동인

을 바로 벤 알리 정부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파산된 청년층의 고실업

률이라고 지적했다(Kadoub, 2012: 535).

신자유주의 정책 폐해의 동인은 소수 엘리트의 부의 독점과 차단된 부의 배

분이었다. 시장은 개방됐으나 부와 혜택의 기회는 소수 엘리트에게만 집중됐다. 

부르기바 대통령, 벤 알리 대통령의 일가와 소수의 기업가에게만 새로운 사업권

이 돌아갔고 부패는 더욱 만연해졌다. 튀니지 주요 사기업 220개를 소유했던 벤 

알리 일가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튀니지 경제 사기업 영역 이익의 21%를 

독식했다. 또한 시장을 개방하고 정부의 개입을 줄이면서 보건, 교육, 생필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줄였다(Yahya, 2019: 50). 과거 정부 보조금에 따른 무상

교육으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졸업자들의 수가 증가했으나 그

들에게 맞는 일자리 기회는 극히 드물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

하는 경찰과 군을 포함한 감시기구통제도 강화됐다(Kadoub, 2013: 537). 고등교육 

확대로 시민의식이 성숙했지만 여전히 부패한 정부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England, 2019). 높은 기대감에 비해 받쳐 주지 못하는 현실

에 대한 박탈감은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나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동인이 됐다. 

IV. 혁명 발발 그 후 10년,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된 사회

1. 이란: 계속되는 ‘위태로운 삶’9

1) 개혁에 대한 희망, 내부 정치의 분열

이란 녹색운동은 튀니지처럼 혁명으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이란의 녹색운

동은 이후 2013년 대선에서 개혁파 후보 로하니에 대한 보랏빛 지지운동으로 

9　‘위태로운 삶’이라는 제목은 Khosravi(2017)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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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되었다. 로하니 후보 진영의 상징색이었던 보라색은 이란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과 자유와 평등을 의미한다. 2013년 로하니 대통령의 당선은 8

년 만에 보수 강경파에서 중도 개혁파로의 정권교체라는 면에서 의미를 지녔다

(유달승, 2018b: 136). 또한 당시 로하니의 승리는 강경파 보수주의자들의 주요 국

가 기관에 대한 점령의 종말과 파벌 간 힘의 균형에서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

이었다(Hurst, 2016: 553). “이란의 녹색운동은 분명 역사적 전환점이 될 거예요.”라

는 한 인포먼트의 진술10처럼 개혁파 대통령인 로하니의 연이은 당선은 녹색운

동 이후의 개혁과 변혁을 갈망하는 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란 녹색운동은 이란 내 내부 정치 투쟁과 정치적 파벌주의의 결과물로 보이지

만, 결국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도입 이후의 치열한 경제적 위기가 이란인들에게 

더욱 직면한 현실이자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Jahanbegloo, 2011; Saffari, 2018, 2019). 

이와 같은 녹색운동의 의미를 계승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015년에 핵 합

의를 끌어냈고,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타결에는 정치적 수와 자신의 리더십의 합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의 지지 역시 결정적인 동력이 되었다(Hurst, 2016: 554). 로하니 대

통령은 핵 협상의 성공과 핵 협의의 순조로운 해결에 대한 기대를 얻어 2017년  

5월 강성주의 성직자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를 꺾고, 과반수를 넘기며 무

난히 재선에서 승리했다(NPR 19/07/20). 하지만 뒤이은 예상치 못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연은 2년간의 달콤한 꿈에서 악몽으로 변하는 요인이 되었다. 

핵 문제 합의뿐 아니라 이란의 변혁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로하니 대통

령의 사회적 개혁, 즉 사회적, 정치적 자유와 인권 문제 역시 시민들의 기대치에

는 미치지 못했다.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 시민적 자유(Civil Liberty) 지수를 

합산한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지수(World Freedom Index)(Freedom House, 2019)

에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재임기간과 로하니 대통령 재임기간 모두 지수 6을 

기록하며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뽑혔다. 또한 2018년 여성들의 강제 히잡에 대

한 저항 운동을 변호하던 변호사 소투데(Nasrin Sotoudeh)의 구금에 이르는 예에

서도 나타나듯이, 변화와 변혁을 기대했던 로하니 정부에 대한 불신과 특히 앞

10　2009년 07월 이란 50대 상류층 여성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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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볼 경제 위기에 따른 불만으로 로하니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산층의 붕괴현상과 빈곤층의 증가로 2017년 말~2018년 이란 

지방을 중심으로 경제난 시위가 일어났고, 이란 내 빈곤층들의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2017년 12월 27일에 시작된 민중봉기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최대 규모였

지만 그것과는 여러 가지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마샤드에서 일어난 대규

모 집회는 테헤란 대학가로 번졌고, 악화일로를 겪는 경제난에 따른 시위로 시

작하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척점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시

리아, 예멘에 돈을 쏟아붓는 정부에 대한 저항도 이어졌다( Jahanbegloo, 2018). ‘팔

레스타인은 잊어라!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이란인 나의 삶을 위하여’라는 구호

가 울려 퍼졌다(Aljazeera, 18/01/02).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란 정부를 압박하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를 테러집단으

로 규정하며 이란 정권 자체를 전복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

방위적 압박으로 중도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정권이 이란 국내에서 신임을 잃

고, 오히려 이란 내 보수파를 집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

고 있다. 향후 이란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는 내부의 시위, 지역 정세 등 복합적

인 국내외 역학 관계로 안개 속이다(구기연, 2019). 이에 지금 이란 사회 내부는 내

부적인 불만과 외부적인 외교적 고립 및 압력, 또한 개혁파 정부를 끊임없이 압

박하는 전통 보수파의 견제까지 그 여느 때보다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로

써 안타깝지만, 이란은 녹색운동을 통한 사회 변화의 동력을 사회 양극화와 불

평등 속에서 상당 부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이란 사회의 자유와 구조적, 체제적인 변화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이란을 옥죄고, 

이란의 숨통을 막음으로써 더욱 악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란 내 온건 목소리

들이 사회를 전복시키지 못한 이유는 이란 체제 내부의 문제보다도, 이란에 대

한 국제적인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해석을 상기시

켜 볼 때(Shams, 2019), 오늘날 이란의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지

정학을 더욱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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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각한 경제난, 10년 후 다시 거리의 희생자로

정치적 이견보다도 평범한 이란 사람들조차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떠난

다’라는 유행어처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은 점점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 또한 “이란 사회는 시장화되었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었다

(Khosravi, 2017: 242).”라는 언설처럼 공공복지 부분에서 국가의 영역이 점차 사라

지고, 시장이 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바람이 이란에도 여지없이 불었다. 코스라

비(Khosravi, 2017)는 이것을 신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라 불렀다. 하지만 ‘저항 경

제’와 같은 신자유주의 열풍에 맞서기에 어색한 정치적인 방향성을 가진 정책

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와 같은 외세에 의한 경제제재에 대항하는 의미로 ‘저항 경제(economy of resis-

tance)’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시작했다(Khamenei 14/03/11). 저항 경제의 핵심은 외

세의 압력으로부터 이란의 경제를 지켜 내자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의 

다각화, 국내 생산력 강화, 석유 의존도 낮추기, 소비규범 개혁, 부패 척결 등이

다(Khamenei 14/03/11).

2015년 이란은 극적으로 핵협상이 타결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

다. 유럽과 한 ·중 ·일을 비롯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 정상들이 방문하는 등 지

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하산 로하니가 2017년 

재선을 준비하면서, 핵협상 타결과 경제제재 해제가 로하니 정권의 최대 성과

로 홍보되면서(김수완, 2017), 로하니 대통령은 2017년 5월 대선 연임에 성공하였

다. 보수 강경파에 대한 견제와 내부권력 투쟁에서 개혁파들의 힘을 얻는 듯했

다. 로하니의 새로운 외교 정책은 이란 경제로의 압력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특히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Akbarzadeh & Conduit, 2016: 6).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이란 정세와 경제는 급격한 혼란 속에 

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일방적인 JCPoA 파기로 또

다시 이란은 고립 상태에 놓여 있다. 2009년 이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젊

은, 개혁파, 중산층 세력들이 “독재자에게 죽음을!”을 외쳤다면, 2018, 2019년 

이란의 지방의 거리에는 트럭 운전수들이, 설탕 공장 근로자들이, 수해피해 지

역민들이, 교사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구기연, 2019; Saffari, 201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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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해 경제 취약층과 지방 거주민일수록 경제 양극화 현상과 위기에 취약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9년 이란의 거리에서 이들이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도시 젊은 계층들을 주축으로 자유와 민주화를 울부짖었다면, 2017~2019년 이

란의 거리에서는 신자유주의 역풍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 

소수종족들,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한편, 경제적 사항은 더욱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JCPoA에 대

한 일방적인 파기 선언으로 환율 시장은 급격히 흔들렸다. 2018년 8월 기준 1년  

사이 이란 리알(Rial)은 172% 가치 하락하였고, 환율은 1달러당 10만 리알가량 

올랐다. 리알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

면하였다.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9)에 따르면, 이란 물가는 2019년  

37.173%, 2020년 31%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7년만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이 9.641%였던 것에 비교하면 많은 이란 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증가

할 것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란은 실질 GDP가 2018년 –1.5%, 2019년 

–3.6%로 감소 전망치를 보이고 있다. 이란 핵 개발로 인한 국제적 경제제재 이

후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에 코스라비(Khosravi, 2017)는 이란 전체가 이란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신자

유주의 문화가 발견되고 있음을 설명하는데, 매일 일상적인 만남에서 이란 사람

들은 매일 환율과 금값 상승률 등 변동하는 가격들, 투자, 리스크, 외화와 금화

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 이야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란 사회가 직면

한 신자유주의의 무서운 결과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다. 

이 기간 중 1달러당 리알 기준 최저 2만 2,800리알에서, 최고 19만 리알까지 

기록하면서 이란의 생활의 구도를 바꾸어 놓고 있다(www.bonbast.com). “당장 다

음 달 생활비와 지출비를 가늠할 수가 없다.”11라는 진술이 쏟아질 정도로 물가 

인플레이션은 심한 정도이며, 현재 이란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실업률 및 물

가상승으로 시중 환율이 급등해, 경제고통지수가 최근 10년 중 최고점을 기록

하고 있다. 그림 2의 인플레이션 통계는 특히 이란에 대한 제재 이후 이란 경제

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메신저를 

11　2019년 7월 이란인 유학생과의 면담(테헤란 거주, 28세).



63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 구기연·유아름 

통해 면담한 정보제공자들에 의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우유 가격, 생필품 가격

이 급등할 정도로 이란 국민들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절실히 체감하였다.

본격적인 JCPoA 파기와 미국의 대이란 압박정책으로 2017년 고통지수 11위

를 기록했던 이란이 2018년 3위(CATO Institute 19/03/28), 2019년에는 이란은 베네

그림 1  이란 환율 변동(2018년 1월~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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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2  이란 인플레이션(2009~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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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엘라, 짐바브웨, 아르헨티나에 이어 세계 4위(인플레이션+실업률 46%)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Focus Economics). 이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란 내 경제 상황 역시 2018년 겨울이 미국 제재의 영향으로 전년도인 2017년

에 비해 2배 정도 악화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The Arab Weekly 19/07/20).

특히 주목할 점은 무엇보다도 심각한 청년 실업률이다. 그림 3에서 나타나듯 

이란의 청년 실업률은 평균 실업률의 2배가 될 정도로 30% 가까이 상회했다. 

이는 이미 2000년대 들어 계속되어 온 현상이었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과 함께 직면하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이란 사회의 안전

성을 흔들고 있었다. 2019년 5월 테헤란대학교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학생들은 

“대학생들이 죽어 간다, 우리는 이런 모욕을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르짖었

다. 이번 시위는 라마단 기간 내 엄격해진 히잡 규정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대학

생들은 실업문제와 언론자유를 외치며 캠퍼스 내 대규모 집회를 감행했다(Radio 

Farda 19/05/13). 2009년 녹색운동의 주역이었던 젊은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10년

이 지난 2019년에도 역시 실업과 자유의 문제는 현재 젊은 세대들이 당면한 과

*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3  이란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2000~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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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것이다. 특히 이란 내 고학력층 실업자들의 높은 비율은 이란의 유능한 미

래 인재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현대 이란은 이슬람혁명 이래 최대의 경제적, 외교적 위기에 처해 있음에 틀

림없다. “이념보다도 빵이 먼저다.”라는 이란 사람들의 푸념처럼 현재 경제적 위

기는 곧 이란 정치 개혁파에 대한 위협이며 이슬람혁명의 40주년의 의미를 퇴색

시켰다. 외부적으로 이란은 지난 40년간 미국, 유럽, 유엔 등의 제재를 받아 왔

다. 이란 내 사회 양극화 현상과 사회 불평등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전체 인

구 전체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어두

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Radio Farda 18/04/10). 녹색운동의 정치적, 문화적 의미

가 이란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적 문제에 의한 심각한 

사회적 위기는 바로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슬람혁명 이후의 최악의 유

혈사태로 번지고 있다.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이란의 휴일인 금요일 밤에 갑작스러운 가솔린 가

격의 인상 소식이 들렸다. 50~200% 이상의 유가 인상 소식(BBC 뉴스 19/11/17)

은 2017년부터 미국의 전 방위적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으로 목까지 차 있던 

사람들의 분노에 방아쇠를 당겼다. 이에 수도인 테헤란뿐 아니라 지방 도시 가

릴 것 없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가솔린은 더욱 비싸지

고,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진다.”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시민들은 항의의 표

시로 자신들의 차로 주요 도로들을 점령했다. 2017~2018년 4만 2천 명 시위 참

가자보다 두 배 넘는 8만 7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갑작스러운 유

가 인상 소식에 분노한 시위 참여자들은 은행과 주요소에 불을 지르는 등 점차 

시위 양상은 과열되었고, 이란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경하였다(Fathollah-Nejad, 

2019). 2019년 11월의 시위가 충격적인 것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서 적어도 

200명 넘는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2019년 12월 3일 

자 국제 앰네스티의 보고에 의하면, 최소 20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대부분 이란 

보안군의 총에 사살되었다(Amnesty International, 2019). 

2019년 11월 15일 유가 인상이 발표되고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이란 전역에 

‘인터넷 차단’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단시간에 국민들의 함성을 잠재우려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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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간의 암흑 기간 이후 밖으로 알려진 동영상 속 

현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했다. 이란의 보안군들은 잔인하게 시민들에게 총

을 겨누고 있었다. 무장하지 않은, 특히 십 대 청소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였다. 특히 쿠르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케르만샤와 쉬라

즈 지방에서는 특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많은 죽음이 사람들의 절규 속에서 

목도되었다(Afary, 2019). 

사람들을 더욱 절망감과 배신감에 떨게 하는 것은 2019년의 이란을 다시 암

흑으로 만든 이들이 바로 10년 전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했던 중도 개혁파 정부

에 의한 강경 진압이라는 점이다. 자신들이 지지하였고, 녹색의 개혁 의지를 보

라색 변혁의 의미로 연대한 로하니 정부가 보이고 있는 강경하고 잔인한 탄압

은 사람들을 더욱 분노에 빠지게 했다. 2009년 녹색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2019년 이란 전역의 거리와 광장에서의 외침과 젊은이들의 죽음은 이란 사회에 

또 하나의 큰 생채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 역시 10년 전 녹색운동

이 그랬던 것처럼 상처만을 남기지 않고, 앞으로의 이란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2. 튀니지: 미완의 혁명

1) 느린 속도의 민주주의 공고화 이행

튀니지는 외부의 개입 없이 정권교체에 성공했다(Szmolka, 2015: 75). 군부 독

재로 회귀한 이집트와 달리 튀니지는 경찰과 군이 독재자 벤 알리 대통령에게

서 등을 돌리고 시민의 편에 섰다. 벤 알리 축출 이후 과도정부 구성 및 헌법 개

정에 난항을 겪었으나 느린 속도로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치제도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특히 2011년에 논의를 시작해서 2014년에 통과된 새로운 헌법은 튀

니지 민주주의 공고화의 첫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2011년 10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온건 이슬람 성향의 ‘엔나흐다당(Ennahda)’과 세속주의 성향의 

‘네다 투니스(Neda Tunis)’를 포함한 정당들은 약 2년간의 오랜 조정과 타협 끝에 

새로운 헌법을 도출했다. 남녀평등,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2014년 튀니지 

헌법은 아랍국가 중 가장 진보한 헌법으로 평가됐다(Bouazza, 2014). 새로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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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튀니지의 국교를 이슬람이라 명시했으나 타 아랍국가와 달리 샤리아(Shari‘ah, 

이슬람 율법)를 법의 근간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타 종교와 무신론을 포함한 

종교 선택의 자유를 보장했다. 더하여 새로운 헌법에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의 권리 증진과 보호, 남녀평등의 제도화, 고문 금지, 적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도 명시됐다(이유주현, 2014). 

혁명 이후 튀니지의 주목할 만한 정치적 변화는 정기적 선거를 통한 권력 교

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총선에서는 온건이슬람정당인 엔나흐

다가 승리했다. 이어 2014년 총 ·대선에서는 세속주의 정당인 네다 투니스가, 다

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엔나흐다가 승리하며 혁명 이후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줬다. 특히 2018년 5월 지방선거는 2011년 혁

명 이후 최초의 지방선거이자 튀니지 민주주의 발전 및 공고화를 평가하는 중

요 척도로 평가됐다. 약 2,000명이 넘는 후보자 중 49%가 여성이었고 그중 절반

은 기존 정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심진용, 2018). 특히 2019년 10월 총선

에서는 기존 정당인 엔나흐다와 네다 투네스를 재치고 새롭게 등장한 ‘칼브 투

네스(Qlab Tunes)’당이 선전하며 튀니지 제2당으로 등극했다. 튀니지 사회 내 다

양한 정치 행위자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어 정권이 교체되는 민주주의 공고

화로의 이행을 보여 주고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아랍의 봄 이후 이웃 아랍국가에 비해 튀니지는 상대적으로 민주화로의 이행

이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산정한 2017년 민주주의 

척도에 따르면 튀니지는 167개국 중 민주주의 지수 6.3%로 ‘결함 있는 민주주

의국가(A Flawed Democracy)’로 평가됐다. 같은 아랍의 봄을 겪은 다른 아랍국가 

대부분이 민주주의 지수 중 가장 하위단계의 ‘권위주의국가’로 분류된 것과 비

교했을 때 상당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와 시민

적 자유(Civil Liberty) 지수를 합산한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자유지수(World Freedom 

Index)에서 튀니지가 보다 자유로운 사회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2 혁명 

전인 2010년까지 ‘부자유(Unfree)’로 분류되는 자유지수 6을 기록했던 튀니지는 

2011년 이후 ‘부분 자유(Partly Free)’인 지수 3.5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에는 ‘자

12　2017 World Freedom Index에서 튀니지가 70위, 이란은 158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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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Free)’를 나타내는 지수 2를 기록하며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부분에서 튀니

지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여 주고 있다.

2) 더딘 경제발전과 높아진 실업률

독재자 축출에 성공한 이후 튀니지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달리 튀니지 경제

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이후 튀니지 디나르는 유로 대비 가치

가 25% 하락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은행(World Bank)이 추산한 튀니

지의 GDP 성장률은 2010년 3.5%에서 2011년 –1.9%까지 하락했다. 2012년 4%

대로 반등했으나 2013년부터 다시 떨어져 2016년에는 1.26%까지 하락했다. 물

가수준을 감안한 1인당 실질국민소득(GNI per Capita)을 보면 튀니지 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튀니지 1인당 

실질국민소득은 4,130달러였으나 2011년 3,990달러로 하락했다. 이후 2012년 

4,100달러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4년 이후 다시 하락, 2018년에는 3,500달러

를 기록했다. 국민의 실질 생활수준을 알 수 있는 1인당 실질국민소득의 하락은 

현재 튀니지 사회에서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물가수준이 높음을 보여  

준다.

결국 튀니지는 IMF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억 달러의 구제 금융

을 받았다. 특히 2015년 세 차례의 테러공격과 이웃 국가인 리비아의 내전, 튀니

지의 가장 큰 시장인 유럽의 경제침체는 혁명 이후 튀니지 경제침체에 일조했다

(The Economist, 2015).13 외부적 불안요인에 더해 혁명 이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은 

튀니지 국내 경제정책 또한 튀니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벤 알리 시절부터 만

연했던 부패와 비효율적 행정 및 경제구조는 혁명 이후에도 지속됐다. 주요 사

업권은 여전히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고, 신 사업권 입찰은 공정한 경쟁이 

13　튀니지의 경제는 2015년 연속으로 세 번 발생한 테러로 타격을 맞았다. 2015년 3월 18일 수도 

튀니스에 있는 바르도 국립박물관(Bardo National Museum)에서 일어난 테러로 22명이, 세 달 뒤

인 6월 26일 휴양도시 수스(Sousse)에서 발생한 테러로 28명이, 11월 24일 대통령 호위대를 겨냥

한 테러로 13명이 사망했다. 특히 테러 사망자에 다수의 유럽인 관광객이 포함되어 튀니지 GDP의 

약 7%를 차지하는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쳤다. CEIC의 자료에 따르면 튀니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2014년 약 710만 명에서 2015년 530만 명으로 급감했다.



69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 구기연·유아름 

아닌 정부와의 정권유착의 정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Diwan, 2019: 3). 혁명 이후 

선출된 문민정부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튀니지의 경제를 개혁하기보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을 선택했다. 이로 인해 튀니지의 GDP 대 

부채 비율이 혁명 전 2010년 40%에서 2019년 73%까지 증가했다(IMF, 2018). 정

부 부채 증가로 향후 튀니지 사회에 인플레이션, 튀니지 디나르 가치 하락과 동

시에 국민 생활수준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다. 혁명 전 평균 12% 내외를 보이던 

튀니지의 실업률은 혁명 직후인 2011년 18.9%까지 상승했다. 그림 5에서 보

이듯이 튀니지의 실업률은 세계 평균 5%보다 약 3~4배가 높다. 혁명 이후 7년

이 지난 2017년까지 실업률은 15%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혁

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청년의 실업률이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까지 청년층 실업률은 2011년 기준 무려 40%에 달한다. 18세에서 35세 사

이 청년층은 튀니지 인구의 약 60%를 차지한다. 이탈리아 정부에 따르면 매년 

약 8,000명의 튀니지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탈리아로 입국하고 있다. 또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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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4  튀니지 GDP 성장률(2009~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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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회권리를 위한 튀니지 포럼(FTDES: Forum Tunisien pour les Droits Economiques 

et Sociaux) 통계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아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튀니지인의 약 

2/3는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남성으로 밝혀졌다. 여성 실업률 또한 높다. 

혁명 전인 2010년 18.9%였던 여성 실업률은 혁명 이후인 2011년 27.4%까지 상

승했다. 2017년에도 22.8%를 기록하며 여전히 20%대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자의 실업률도 악화됐다. 2010년 22.9%였던 

튀니지 고학력자 실업률은 2013년 30.5%를 기록했다. 혁명 이후 악화된 경제 

상황은 재스민혁명의 주요 동인이었던 실업률 문제를 더 악화시켜 국민들의 불

만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민관기관인 국제공화주의연구소(The 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에

서 2017년 튀니지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 튀

니지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2015년 6월 응답자의 17%가 실업, 인플레이션, 낮은 임금을 

포함한 경제문제라고 답했다. 2017년 같은 질문에는 약 2배가 증가한 42%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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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그림 5  튀니지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2009~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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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가 경제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혁명 이후 ‘튀니지가 올바른 방향

으로 나가고 있다’고 대답한 이는 2012년 1월 62%에서 2017년 11월 13%대로 

하락했다. 반면, ‘튀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대답한 이는 2012년 

1월 30%에서 2017년 11월 83%까지 급상승했다. 혁명 이후 높아진 기대감에 비

해 더딘 현실로 시민들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튀니지 경제

사정에 관한 질문에 ‘매우 나쁘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혁명 직후인 2011년 3월 

기준 20%였으나 2017년 1월에는 68%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혁명 성공으

로 정치적 기회와 변화의 기대감은 컸으나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그에 따른 시민

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혁명 이후에도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침체와 실업률, 튀니지 시민

들은 혁명 성공 이후 높아진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느낀 박탈감을 기

성 정치인에 대한 회의와 비판으로 표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9년 10월 

총선에서 선전한 신생정당인 ‘칼브 투네스당’이다. 혁명 이후 9년이 지났음에

도 가시적인 변화가 없자 튀니지 시민들은 새로운 인물과 정당에 표를 던졌다. 

칼브 투네스당의 창립자이자 언론계 거물인 나빌 카루이(Nabil Karoui)는 2017년 

‘칼릴 투네스’ 재단을 설립해 빈민을 지원하고 방송을 통한 모금활동을 진행하

며 튀니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치른 대선 결선 투표에 오른 

후보도 모두 기존 정치인이 아닌 정치 신인인 카루이와 법학 교수 출신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였다. 

2019년 이란의 심각한 경제상황에 비해 2019년 튀니지의 경제상황은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2010년 혁명에서 외쳤던 고실업률과 만연한 사회부정의와 부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튀니지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튀니지

는 2011년 독재자 벤 알리 축출 이후 세 번의 총선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시

민의 손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은 경제 ·사회 문

제로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치인의 대안으로 나온 나빌 

카루이 또한 언론 플레이와 포퓰리즘적인 행동으로 인기를 얻었을 뿐 튀니지의 

경제회생과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혁명 

성공으로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합당한 권리에 대한 기대가 정체된 경제 ·사회 

문제로 인해 애써 이룬 민주주의 제도화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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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나오고 있다(Diwan, 2019: 2).

프레운드(Freund et al., 2013)는 구소련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 전환 연구에서 혁

명 이후 지속된 경제 악화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막고 혁명 전복의 위협이 된다

고 주장한다. 이미 튀니지는 이웃국가인 이집트에서 재스민혁명과 같이 시민의 

손으로 독재자 축출에 성공했던 혁명이 군부에 의해 쉽게 전복되는 것을 목도

했다.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정부의 실업률, 경제난, 사회부정의 척결에 대한 

무능함은 군부가 권위주의 정권으로 복귀하는 발판을 제공했다. 일시적인 정권

교체와 독재자 축출은 혁명의 시작일 뿐이다. 진정한 혁명의 성공은 정치경제사

회 안정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주의 공고화 이행이다. 경제난이라는 올가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로 나아가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는 튀

니지가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경제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V. 나가며

“나의 말은 자유롭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비밀이요 저항하는 목소리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빛나고,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의 말은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를 울게 하고 우리의 신념을 배신한 이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중략)

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이요

나는 압제자 목 안의 왕좌이다. 

나는 불에 맞서는 바람이요

절대 잊히지 않은 영혼이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 목소리다.

2011년 1월 튀니지의 수도 튀지니 튀니스 부르기바 거리에 한 여성의 목소리



73
미완의 혁명 그리고 위태로운 삶 | 구기연·유아름 

가 울려 퍼졌다. 광장 저편에서는 튀니지 사람들의 울분에 섞인 구호 소리가 들

리고, 에멜 마스루디(Emel Mathlouthi)는 단호하게 ‘절대 죽지 않는 목소리’로 저항

의 노래를 불렀다.14 이 노래는 2011~2012년으로 이어진 아랍 광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중동은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다. 하지만 이후 10년, 

중동의 광장은 아직도 민중들의 함성과 울분으로 가득 차 있다. 여전히 중동의 

많은 민중이 자유와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고 있다. 

1979년 이란이슬람혁명 이후 40년 넘게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란이슬람

공화국은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란은 2017년 말부터 지금까지 이

란 리알 가치 하락과 경제난으로 인해 전통적인 이슬람정부의 지지자 세력인 시

장 상인들과 노동자 계층, 교사들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 

특히 ‘젊은 이란’을 이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심각한 실업률과 인권문제 등은 

이란의 평화와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시리아는 잊어라! ‘우리’부터 생각해!”, “가자도, 레바논도 아닌 우릴 위해 희

생하리라!”는 새로운 정치구호들처럼 이란 시민들은 대외적으로 오해받는 것처

럼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에 맞서 무슬림 형제들을 구하겠다’는 포

부는 더 이상 없다. 더욱이 2019년 11월에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최악의 유혈사

태를 부른 경제난에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앞으로 이란의 정세를 예측하기 어려

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란의 작금의 사태는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과의 관계, 그리고 이란을 경계하며 저항의 대상으로 여기는 레바논, 

이라크 각국의 봉기 사태와 맞물려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기에 이 얽힌 실타

래를 풀기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인터넷

을 차단하고, 무력으로 시민들을 제압한다고 해서 결코 이슬람정권이 원하는 안

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9년 11월 시위에서 보여진 이슬람정권의 잔혹

한 탄압에 대한 반발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2020년 1월 3일에 발생한 미공군 폭격에 의한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

관 솔레이마니의 죽음을 둘러싼 미국과의 일촉즉발의 사태는 이와 같은 이란의 

14　https://www.youtube.com/watch?v=6a77s097Qvw&list=RD6a77s097Qvw&start_

radio=1&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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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사회적 정세를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이다. 2020년 새해 벽두에 발생

한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더욱더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선포했고, 이

에 대한 이란의 미래는 일단위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튀니지혁명 역시 분명히 존엄성에 대한 외침이었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 권

위주의의 맹공격에 대한 반란이었다. 혁명의 관계적 측면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여러 계급 간의 연대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도시 사회 운동이 등장했음을 보여 

준다(Zemni, 2017: 80). 튀니지 역시 2019년 1월 공공근로자들의 총 파업이 시작되

었고, 공공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연합뉴

스 19/01/07). 튀니지 재스민혁명 성공의 최대 지지자들이었던 노조단체 ‘튀니지

노동연맹(UGTT)’의 공공근로자들은 2018년 후반부터 여러 차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튀니지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혁명이 이 사회

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 시위의 촉발이 된 사회적 

배경 중 하나인 높은 청년 실업률과 경제 불황이 사회 안정화에 가장 심각한 걸

림돌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2009년 녹색운동과 2010년 튀니지 재스민혁명은 2020년 오늘의 이

란 시민들과 튀니지 노동자들에게 거리로 나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원동력

이 되게 한다. 이란 2009년 녹색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 단

결된 함성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자각인 것이다. 튀니지는 역시 혁명 이후 

어려운 경제적 위기와 더딘 민주화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지만, 새로운 헌법 

체계를 세우고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에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지난 20년간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요소들은 아랍과 이란의 엘

리트들, 전문가 집단들 그리고 정치적인 계급들에게 그들의 활동, 변화 그리고 

좋은 사회라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이슬람주의자 혹

은 그의 대척점에 있는 세속주의자들도 역시 자유시장과 신자유적인 합리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들은 실업과 같은 정책적인 결과들에만 관

심이 있어, 정작 재분배, 소유 관계에서의 변화와 착취, 민중 통제와 같은 문제

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에 인권, 여성에 대한 권리, 그리고 개인에 대

한 권리와 같은 문제들은 현대 중동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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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시되어 왔다(Bayat, 2017: 25). 

하지만 결국 중동세계는 결국 개인의 권리와 인권 향상에 대한 강력한 인정 

투쟁과 시민불복종과 마주할 것이다. 아랍의 봄 직후 지젝이 예견했던 것처럼

(지젝, 2012: 115), 중동의 빈곤은 권력자들의 탐욕과 부패의 결과이지만, 그들을 

축출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다. 2019년 이라크와 레바논 그리고 이란의 광장

에서, 10여 년 전의 네다와 부아지지의 유령이 여전히 배회하고 있다. 이는 분명 

생존의 문제이며, 지금가지 쌓여 왔던 권리, 계급, 정치의 문제와 복잡하게 엮여 

있다. 과연 중동의 봄은 언제쯤 올 것인가? 아마도 바야트(Bayat, 2017)가 지적한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이 억압적인 과거에서 해방된 오늘로 오기 위한 여정은 공

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끊임없는 투쟁과 지속적인 민중들의 개입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미 중동에서의 광장의 정치는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투고일: 2019년 12월 6일 | 심사일: 2019년 12월 27일 | 게재확정일: 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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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게 생각하며, 서로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파 후보인 미르 
후세인 무사비(Mir Hussein Musavi)의 선거 캠페인의 상징색이 녹색이었고, 시민 지지자들은 
자발적으로 녹색의 옷, 녹색의 끈으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지자들의 녹색 
의복과 손목의 끈은 어떤 선전도구보다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고, 서로의 연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 느슨한 연대를 확인하였고, 무사비를 지지하는 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구기연, 2012: 84; Fischer, 2010). 이 천 조각에 지나지 않는 초록색 끈은 ‘이 마법의 
녹색 팔찌(This Magic Green Bracelet)’라 불렸다(Alavi, 2010: 209-215). 선거 직전 테헤란
을 비롯한 대도시는 마치 축제 같았다. 젊은이들은 사진과 포스터를 들고 구호를 외쳤고, 테
헤란 북부의 타즈리쉬 광장부터 남부 지역까지 20킬로미터 가까이 되는 발리아스르 대로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가 인간 띠를 만들었으며, 선거 전 주말 도심 곳곳은 지지자들의 기대로 절
정에 다 달았다(구기연, 2017: 187-188). 
  하지만 이란의 변화를 꿈꾸며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아마네자드 대통령의 재선 성
공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되었다. 아마디네자드는 득표율 62.46%을 기록하면
서, 33.87%를 기록한 무사비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8) 진보 개혁 성향으로 무사비 후보
나 캬루비 후보를 지지했던 이들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선거 결과가 발표 된 날 
오후부터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쉬러즈, 이스파한, 타브리즈, 마샤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선거 무효와 부정 선거를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 선거 전 축제 분위기였던 발리 
아스르 거리는 다시 성난 군중으로 가득 찼고, 거리의 쓰레기통들은 불더미에 휩싸였으며, 길
가의 상가들과 버스 정류장 유리들은 파손되었다. ‘알라후 아크바르(신은 위대하다)’ ‘마르그 
바르 딕테토르(독재자에게 죽음을)’란 구호가 선거 다음날부터 온 도시의 밤을 뒤덮었다. 또한 
사람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프로필은 “Where is my vote?”로 바뀌었다. 참여 관찰 내내 만
난 많은 이는 자신은 분명 ‘무사비’로 적었는데, 나의 표가 ‘아마디네자드’표로 둔갑되어 나왔
다고 흥분했다. 이 거리의 군중들의 분노는 단순히 부정 선거 의혹 때문이 아니었다. 이 치열
한 논쟁의 뿌리는 바로 이슬람공화국의 역사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람들의 함성은 
이슬람 공화국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한 질문으로 핵심이 옮겨졌다. 이는 곧 이슬람 공화국 
‘권위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Ansari, 2010: 56). 
   이에 시민 불복종 형태의 녹색운동(Jonbeshe-Sabz)이 시작된 것이다. 마흐다비( Pardis 
Mahdavi, 2013)는 녹색운동을 시민 불복종 투쟁이라 규정하며, 특히 이란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과 아비투스(계급적 문화 취향), 그리고 그들의 행동으로 이슬람정권이 구성한 도덕성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로 설명했다. 대통령 선거 전 자신의 녹색 티셔츠와 히잡으
로 녹색의 거리와 광장을 만들었던 이란력 1360년대생9)들은 선거 결과 이후 또다시 민중봉기
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전 세계가 비폭력 시위에 동참하던 26세 여성 네다 아가 솔탄
(Neda Agha-Soltan)이 사복 경찰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녹색운동의 심
각성이 알려졌고 동시에, 한 젊은 여성의 죽음은 이란 민중들의 용기와 주체성을 보여 주는 
전형이 되었다(Alavi, 2010: 256, Tahmasebi-Birgani, 2010: 78). 시위가 시작된 2009년 6
월 10일 이후 첫 6주 동안 테헤란에서만 2,500명이 체포되었고, 150명 넘게 투옥되었으며, 
공식적인 사망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사망자 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Jeffery 

8)  “​BBC ادامه اع​لام نتایج انتخابات​ - ​ايران​فارسی​​ - ​.” BBC 뉴스. 2009년 6월 13일.
9) 이슬람력으로 올해(2020년)는 1399년이다. 즉, 1360년대생은 서기력 1980년대생 이후 출생한 세대들

을 뜻한다. 이란에서는 한국에서 80년대생, 90년대생으로 호명하듯, 60년대생(서기력 80년대생), 70
년대생(서기력 90년대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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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mass civil movements shaped Iran and Tunisia ten years ago. In 

Iran, the political movement arose against a fraudulent presidential election 

in 2009. In Tunisia, Ben Ali’s authoritarian regime collapsed by a mass civil 

demonstration with the resentment on high unemployment, corruption, and 

the lack of political freedom. According to Bayat, unlike the conventional 

revolution, those two civil movements occurred spontaneously without a 

certain ideology or ideologu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failure of neo-

liberalism policy in the 1980s led to the mass civil disobedience to the 

status quo ante  in Iran and Tunisia. There was the high expectation from 

the people that neo-liberalism would enhance the level of political freedom 

and the economy. The elite cartel, however, monopolized the benefit 

of neo-liberalism policy and the authoritarian regimes strengthened the 

violent political apparatus rather than opening the political freedom. There 

has been the rising of economic polarization, the unemployment rate 

and deteriorating social injustice with perpetual corruption in Iranian and 

Tunisian society. Drawing on the discrepancy between the high expectation 

on change and the harsh reality, the relative depression drove the mass 

political unrest. Those civil movements and their aftermath are significant 

markers for where Iran and Tunisia stand today. In this regard, this article 

draws the analysi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ose movemen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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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aftermath in the context of neo-liberalism.

Keywords | Iran, Tunisia, Green Movement, Tunisian Revolution, Neo-

Liberalism


